
 

 

1. 보안동향 
 

KISA, 새로운 보안모델 제로트러스트 확산·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한다 

 

[미리보기] 

공공 및 민간분야 대상 컨설팅 사전 수요조사 진행[보안뉴스 박은주 기자] 한국인터넷진흥원(원장 이상중, 이하 KISA)은 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상임)와 함께 공공·민간 분야에서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인 제로트러스트를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

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9 월 4 일 밝혔다.제로트러스트는 명확한 인증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 모든 사용자, 기기, 

 

 

 

국정원, 국제 사이버훈련 ‘APEX 2024’ 실시 예정 

 

[미리보기] 

‘Cyber Summit Korea 2024’ 메인 이벤트로 24 개국 참여 국제훈련 실시작년 7 월 NATO 정상회의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‘국제 

사이버훈련 구상’ 실행[보안뉴스 김경애 기자]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국제 사이버방어훈련인 ‘APEX 2024’(Allied Power EXercise)가 9 월 

10 일~12 일까지 서울에서 실시된다.국가정보원은 서울 

 

 

 
 

  

http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132539&kind=&sub_kind=
http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132538&kind=&sub_kind=


레코디드 퓨쳐, “北 해커조직 중 김수키, 가장 왕성하게 공격 활동” 

 

[미리보기] 

북한의 사이버 공격 중 김수키 37% 차지, 라자루스, APT37 순 김수키·APT37·라자루스, 정보 탈취와 외화벌이에 집중[보안뉴스 김경애 

기자]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 특히 김수키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 김수키의 

공격 횟수는 100 건 이상을 차지했으며, 이는 전체 북한의 사이버 공격 중 37%에 

 

 

 

배중섭 전 방통위 기획조정관,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상근부회장에 선임 

 

[미리보기] 

강원 춘천 출신, 1994 년 행시 합격 이후 정보통신부에서 통신시장 규제 업무 등 담당방통위 운영지원과장, 방송기반국장 등 

역임...2021 년 9 월부터 기획조정관으로 근무[보안뉴스 김영명 기자]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(회장 조영철, KISIA)는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

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전 기획조정관을 선임했다고 밝혔다. KISIA 는 9 월 3 일 이사회를 개최하 

 

 

 

핵티비스트 단체, 윈라 취약점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공격 중 

 

[미리보기] 

요약 : 보안 외신 해커뉴스에 의하면 헤드메어(Head Mare)라고 하는 핵티비스트 단체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있는 기업과 기관들을 

노리고 공격을 시작했다고 한다. 이 때 윈라(WinRAR)라는 압축 유틸리티에서 발견된 취약점이 익스플로잇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. 이 

취약점은 CVE-2023-38831 로,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해 준다. 헤드메어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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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보안권고문 
 

美 CISA 발표 주요 Exploit 정보공유(Update. 2024-09-03) 

 

[미리보기] 

2024-09-24 Apply mitigations per vendor instructions or discontinue use of the product if mitigation.. 

 

 

 
 

 

 

 

https://knvd.krcert.or.kr/detailSecNo.do?IDX=6281

